
Threads
of Splendor :

천
자
만
홍
을 

짓
다

千

紫

萬

紅

The Chung Young Yang Embroidery Museum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reads
of Splendor:
천千자紫만萬홍紅을 짓다

숙명여자대학교 정영양자수박물관 특별전



12 시간과 공간을 엮는 C.E.M의 비교문화 전시

 CEM’s cross-cultural exhibitions that

 combines time and space

20 Threads of Splendor: 시작에서 지금까지

 Threads of Splendor: 

 from Historical Textiles to Modern Design 

36 Threads of Splendor: 시작

 Threads of Splendor: Historical Textiles

52 Threads of Splendor: 지금

 Threads of Splendor: Modern Design

 
80 멕시코에서 변용된 동아시아 섬유예술 
  Embroidery in Translation Project: 

Collaboration with Indigenous Chiapanecan 

Artisans Reinterpreting Traditional Korean 

Textiles

04 발간사

 Greeting

06 서문

 Foreword 

84 작가소개 

 About our Artist

Contents

이 도록은 정영양자수박물관 특별전 <Threads of Splendor: 천자만홍千紫萬紅을 짓다> (2016. 10. 6 ~ 12. 30)의 전시도록이다.



05  

T
h
re

a
d
s o

f S
p
le

n
d
o
r  : 千

紫
萬

紅
을

 짓
다

 

숙명여자대학교 정영양자수박물관 특별전 “Threads of Splendor: 천자만홍千紫萬紅을 짓다” 

개최를 축하합니다. 

숙명여자대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사학으로서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양자수박물관은 십여 년의 역사를 통하여 문화선도 대학으로서 숙명의 위상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더불어 차별화된 교육과 전시 및 국내외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연구하고 제공하여 대학박물관으로서 문화예술 체험의 장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하여 정영양자수박물관의 역사적인 유물과 현대 섬유예술품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또한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섬유예술의 섬세함과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별전을 개최하기 까지 관심과 헌신을 다하여 주신 정영양 관장님과 박물관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숙명인을 비롯하여 지역 사회 주민들과 관람객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 

예술적 지평을 넓히고 특별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I would like to extend my sincere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of the Chung Young Yang Embroidery 

Museum (CEM)’s new exhibition Threads of Splend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is Korea’s first national private women’s school which takes great pride in its 

history and tradition, and CEM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nhancing Sookmyung’s standing as a cultural 

leader of our society for the past twelve years. Going further, CEM is committed to providing more cultural 

and artistic opportunities as a University museum through exhibitions, education and domestic as well as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In this exhibition, CEM’s collection of historical textiles and art works of contemporary textile artists will come 

together and provide all of us with an invaluable occasion to enjoy beautiful textile artworks that transcend 

time and space. 

I would like to express a special gratitude to Dr. Chung Young Yang, director of CEM, and staff members of 

the museum for their enthusiasm and dedication. I sincerely hope that the University, the community and 

the whole audience will take this exhibition as an opportunity to broaden their artistic horizons and find the 

deepest inspiration.

 

발간사

Greeting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강 정 애

Presid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JungAi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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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정영양자수박물관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Threads of Splendor: 천자만홍千紫萬紅을 짓다” 전시회의 개최

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우리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서 깊은 섬유 컬

렉션은 현대 섬유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영양자

수박물관이 개관하고 지난 12년 동안, 박물관 소장품은 숙명여자대학교와 학계, 예술계 그리고 일반

인들을 위한 전시회, 교육자료, 또 학술 연구 자료로 소중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전 세계 섬유를 

광범위하게 담고 있는 이 컬렉션은 동아시아 견직물 자수의 역사를 자수기법, 스타일, 그리고 문화

적 측면에서 기록하는 교육자료로 쓰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정영양자수박물관 소장품은 중국의 자수기술과 복식의 형태, 그리고 장식 문양이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이러한 중국의 문화적 패턴들을 동아시아의 여러 민족

들이 어떻게 수용하고 발전시켜 왔는지도 잘 드러내 줍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자수 연구는 동아

시아의 역사와 예술,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자수 문화를 

비교학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융합적인 속성을 엿볼 수 있음과 동시

에,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나름의 독특한 스타일과 심미적 성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동아시아 즉, 중국, 일본, 한국의 자수 복식의 비교 연구를 시작한 것이 1970년대입니다. 이

러한 비교문화 연구를 학계에 처음 시도했던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세계 자수학문 정립

자世界 刺繡學文 定立者”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분야가 생소하고 그다지 인정받지 못하

던 시기였기에, 제 박사학위 논문인 <중국, 일본, 한국 자수의 기원과 역사적 발전(The Origins and 

Historical Development of Embroidery in China, Japan, and Korea)>은 이 분야에서 처음으로 이루어

진 심도 있는 학문적 연구라고 평가 받고 있으며, 자수 섬유가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중

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연구가 바탕이 되어 저의 첫 저서인 [동양 자수의 기

술(The Art of Oriental Embroidery)]이 1979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예술 

박물관(Metropolitan Museum of Art in New York)으로부터 “올해를 대표할 만한 예술분야의 수작

(distinguished art book of the year)”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분야에서 표준이 되

는 참고도서로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초반 노력으로 인해 자수 예술과 

그 역사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저는 현재 정영양자수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을 수집하는 작업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유물을 수집했던 것은 투자의 목적이 아니었으며, 예술 그 자체로서 

단지 시각적, 심미적으로 감상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아시아 견직물 자수의 역사적, 문

정 영 양  
정영양자수박물관 관장

설원재단 창립자,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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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발달 과정을 영구히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학계와 예술계, 그리고 

섬유 애호가에게 귀중한 참고자료와 영감의 원천을 제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그간 

수집된 자수 컬렉션이 고국에 기증되면서 정영양자수박물관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방대하

고 포괄적이라고 인정받는 자수 컬렉션이 등장하면서 자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섬유 연구가들

이 세계적 수준의 직물 컬렉션을 직접 눈으로 보며 연구할 기회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전까지는 책이나 인쇄된 자료로만 자수를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에서 새로운 교육의 장

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수가 놓아진 의류와 장식품들을 실제로 비교연구하게 되면서, 한국의 자수문

화가 어떠한 역사와 풍속을 토대로 하고 있는지, 또 국제적인 맥락 내에서 각 지방의 자수가들이 그 

문화에 어떤 방향으로 독특하게 기여를 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육적인 목적과 함께, 정영양자수박물관의 소장 유물들은 국내 관람객에게 전통적인 수공예 작가

들이 기술적으로 얼마나 숙련되었는지, 또 심미적인 완성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다시 인식하고 생각

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0,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다른 여러 나라에서처럼 한국에서도 노동

집약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수공예는 빠르게 진행되는 현대사회에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는 시각

이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수공예인과 작업은 점차 줄어들고, 수공예 작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도 쇠퇴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기계 제품을 제조하는데 있어서

도 인간의 손과 창의성이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회용이 

아닌가 느껴지기도 하는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이제는 세상에 단 하

나밖에 없는 수공예(handcraft) 작품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손으로 만들어진 품목들(craftmanship)이 새롭게 평가되고 수작업과 기계생산의 역동적인 만남이 이

루어지면서 그 추세는 메트로폴리탄 예술박물관에서 2016년 개최했던 “마누스x 마키나: 테크놀로지 

시대의 패션(Manus × Machina: Fashion in an Age of Technology)”이라는 전시회에서 여실히 드러났습

니다. 이와 같은 전시회는 패션 디자이너들이 수공예와 기계생산을 어떻게 통합하는지를 보여주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정영양자수박물관에서는 전통적인 자수의 예술성을 부각시키는 테마 전시회들을 열어 

영구 컬렉션 중 대표적 소장품들을 전시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시들은 다양한 문화와 시대의 명작

들을 영어와 한국어로 제공하는 도록과 함께 선보이면서 동아시아 자수의 역사와 그것이 오늘날 갖

는 의미를 전세계 관람객들에게 알리는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활발한 아동 체험 학

습과 성인을 위한 워크샵과 강좌 등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차세대 직물 애호가들을 양성

하는 데에도 일조해 왔습니다. 최근에 우리 박물관은 다행히도 구글의 초청을 받아 세계 어느 곳에

서나 사이버 관람객이 소장 유물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감상할 수 있도록 협약하였기에 이러한 외부

활동은 더욱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우리 문화와 교육계도 우리 박물관의 이러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

고, 소장 유물들을 귀중한 문화적 자산이자 교육자료로 인정하여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대구박물

관, 부산박물관에서 대여 전시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정영양자수박물관은 영구 컬렉션 중 역사적 가치가 큰 유물에 특별한 주안점을 두고 전

시회를 열거나 카탈로그 제작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자수기법과 문양이 어떻

게 발달하고 확산되었는지 추적해 보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토대가 확고한 

바탕이 되어 2015년에는 “Wearable Art: 예술을 입다”, 그리고 올해는 “Threads of Splendor: 천자만홍

千紫萬紅을 짓다”라는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에서는 소장 유물들이 이 시대 젊

은 디자이너들의 창조적 작품 활동을 위한 예술적 도약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계

적으로 박물관의 소장 유물과 현대 패션작가들의 의상을 함께 전시하여 나란히 놓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5년 메트로폴리탄 예술 박물관에서 개최된 

“중국: 유리를 통해 들여다보다(China: Through the Looking Glass)”와 같은 전시회는 이러한 현실을 대

변합니다. 박물관 사상 최대 관람객을 유치했다는 이 전시회에서는 ‘역사와 학문’을 ‘현대와 상업’에 

연결 짓는 방식을 통해 현대 섬유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이 과거의 기법이나 아이디어, 대상을 끌어와 

지금 자신들의 시공간에 호소할 수 있는 새로운 표현방식을 창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

다. 이번 정영양자수박물관의 전시 “Threads of Splendor: 천자만홍千紫萬紅을 짓다” 전시회에서도 참여 

작가들은 이렇듯 과거를 참신한 시선으로 관찰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만남의 열매를 그들의 출품작

으로 선보입니다. 정영양자수박물관의 소장 유물이 창의적인 자료로 활용되어 선인들의 자수 대작

들과 함께 끊임없이 새로운 세대의 교육에 이바지하고 영감을 준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Director’s Foreword

It is my great pleasure to present the Chung Young Yang Embroidery Museum (CEM)’s new exhibition 

Threads of Splendor. In this exhibition, CEM’s rich collection of historical textiles serves as a source 

of inspiration for contemporary artists and designers. In the twelve years since CEM’s inauguration, 

the museum’s permanent collection has been utilized for exhibition, teaching, and research purposes, 

for the benefit of the Sookmyung community, specialist scholars, artists, and the general public alike. 

Encompassing a broad range of world textiles, the collection was formed expressly as an educational 

resource documenting the technical, stylistic, and cultural history of East Asian silk embroidery. 

The CEM collection outlines the development of embroidery techniques, costume forms, and decorative 

motifs in China, as well as the adop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se cultural patterns by peoples across 

East Asia. The study of these embroideries deepens understanding of East Asian history, art, and culture, 

and viewed comparatively they illustrate great cohesion throughout East Asia while also highlighting the 

distinctiveness of local expressions in regional styles and aesthetic preferences. 

The comparative study (批敎) of the embroidered costumes of East Asia – China, Japan, and Korea – has 

been the primary focus of my own research since the 1970s. One of the first academics attempting this type 

cross-cultural approach (批敎硏究), I established myself as a scholar of world embroidery (世界 刺繡 學文

定立者),  at a time when the field was little known or appreciated. My Ph.D. dissertation, The Origins and 

Historical Development of Embroidery in China, Japan, and Korea, was the first in-depth academic study 

of this topic, and helped provide a foundation for embroidery as an academic field. This research formed the 

Young Yang Chung, Ph.D.

Director, The Chung Young Yang Embroidery Museum Founder and

CEO, Seol Won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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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s for my first book, The Art of Oriental Embroidery (1979), which was recognized by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in New York as distinguished art book of the year and has remained a standard reference 

in the field. I am grateful to see that these early efforts on my part have helped foster an ever-increasing 

appreciation of the art of silk embroidery and its historical significance.

While undertaking this research, I also began assembling the collection now housed at CEM. The 

purpose of building the collection was not as a financial investment, nor was it for the visual and aesthetic 

appreciation of art for art’s sake. The mission was to create a lasting document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development of East Asian silk embroidery, thus providing a valuable reference and source of inspiration for 

scholars, artists, and textile enthusiasts. In 2004 I presented this collection, one of the most comprehensive 

of its kind, as a gift to my homeland with the inauguration of CEM. For the first time Koreans had the 

opportunity to study a world class textile collection first-hand, opening up a new avenue for education 

in a subject previously only taught through printed materials.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of actual 

embroidered garments and furnishings, Koreans at last could see the historical and cultural foundations 

on which the art of Korean embroidery was based, and fully comprehend the unique contribution of local 

embroiderers within a broader, international context. 

The CEM collection helped to open Korean viewers’ eyes to the technical mastery and aesthetic 

achievement of artists working by hand using traditional techniques. In 20th and 21st century Korea 

as in many nations, the laborious and time-consuming art of hand production often has been viewed as 

incongruous with fast-paced modern life, and its practice and appreciation have diminished. Nonetheless, 

human hands and creativity are crucial in the manufacture of even the most mechanized of products, from 

cell phones to automobiles. Furthermore, with the global spread of semi-disposable “fast fashion,” one-of-a-

kind hand craftsmanship has emerged as a coveted status symbol. This re-assessment of craftsmanship, and 

the dynamic intersection of hand and machine production, has come to the forefront with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s 2016 exhibition Manus × Machina: Fashion in an Age of Technology, which explores 

how fashion designers are integrating the handmade and the machine-made.

Since 2004, CEM has proudly displayed highlights from the permanent collection in a series of thematic 

exhibitions that underscore the artistry of traditional hand embroidery. Accompanied by bilingual 

catalogues, these exhibitions have presented masterpieces from various cultures and time periods for 

the purpose of educating global audiences about the history of East Asian embroidery and its relevance 

in today’s world. The museum has actively fostered future generations of textile enthusiasts through a 

robust education program, including hands-on activities for children as well as workshops and courses 

for adults. This outreach will expand greatly in the near future, as CEM has been invited by Google to 

share its collection with cyber audiences by making high resolution images of collection objects easily 

accessible from anywhere in the world. I am pleas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and education field have 

acknowledged CEM’s efforts and the value of the collection as a cultural asset and educational resource. 

Korean National Museums that have displayed CEM collection objects include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Daegu National Museum, and the Busan City Museum, .

During CEM’s first decade, the museum’s exhibitions and catalogues focused primarily on historical 

masterpieces from the permanent collection, tracing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traditional 

East Asian embroidery techniques and motifs. With these historical foundations firmly established, CEM’s 

2015 exhibition Wearable Art and this year’s Threads of Splendor present the collection as an artistic 

springboard for the creation of new works by young designers. Intense global interest in this dialogue 

between old and new, juxtaposing historical museum collections with contemporary fashion, is evidenced 

by exhibitions such as China: Through the Looking Glass, held in 2015 at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and attracting the museum’s largest ever attendance. Linking the historical and scholarly with the 

modern and commercial, this approach encourages contemporary artists and designers to look to the 

techniques, ideas, and objects of the past in creating new expressions that speak to their own time and 

place. Examining the past with fresh and appreciative eyes, the artists in Threads of Splendor reveal the rich 

reward of engagement with their predecessors. I am heartened to see the CEM’s magnificent collection of 

historical textiles utilized so successfully as a creative resource, with the masterworks of the past continuing 

to teach and inspire new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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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의 전시는 전시품으로 각기 다른 시대와 지역의 특성, 내포하는 의미 및 미적 성취와 같은 가

치들을 보여준다. 정영양자수박물관은 개관 이후로 전시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

는 소통의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 왔다. 

문화다양성을 화두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박물관은 박물관이 가진 특성과 다문화적 역량을 보다 

적극적으로 넓혀야 하며, 이것은 비교문화 전시를 확장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비교문화 전시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하게 연구되고 다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박물관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는 시간과 공간, 사람들의 삶을 비교문화적 관점으

로 바라봄으로써 가능하다. 박물관에서의 비교문화는 사람들과 사회문화 또는 예술을 연계하는데 

있어 어떠한 매체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전까지 타 학문에서의 비

교문화란 상당 부분 같은 장르의 전시품에 대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병렬식 비교를 말하는 것이었

다. 그러나 전시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살펴보았을 때 사회와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수집과 분

석을 통해 같은 전시품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전시 기획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므로 

비교문화 전시는 매우 복합적인 양식을 가진다. 

A museum exhibition represents the characteristics of certain periods and regions, their implications and 

artistic achievements through its collection. Since its inauguration, the Chung Young Yang Embroidery 

Museum (CEM) has presented communication methods to better understand and respect various cultures 

through its exhibitions. 

With cultural diversity as the main theme, a museum further develops its unique characteristics and 

reaffirm its multi-cultural commitment in a rapidly changing society. Such effort will work by expanding 

cross-cultural exhibitions. In other word, cross-cultural exhibitions are important and deserve close 

examination and special attention. 

Generally, a museum has understood cultural diversity by employing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the 

people’s lives as well as time and space. Cultural comparison can vary in its meaning depending on what 

medium the museum employs to connect people with society and culture as well as people with art. 

Up to now, cultural comparison in other fields has mostly focused on simple parallel comparison among 

exhibited items in the same genre. However, taking a closer look at what constitutes the exhibition, it 

becomes evident that even the same collection can be displayed in a number of different ways through 

diverse methods of collecting and analyzing information on society and culture. In this sense, cross-

cultural exhibitions are complicated. 

시간과 공간을 엮는 C.E.M의 비교문화 전시

CEM’s cross-cultural exhibitions that combines time and space

홍 경 아 
숙명여자대학교 정영양자수박물관 학예사

Hong, KyoungA, Ph.D.

Chief Curator, The Chung Young Yang Embroidery

Museum a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